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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골기도굴에서 기도할 때 선생님이 함께하심이 

느껴져서 성자 주님께 선생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자 주님의 말씀*

시편 36편 9절에 나오는 생명의 원천인 

선생에 대해 증거하겠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

라.>

나 성자는 선생을 

외모로 판단하고 취하지 않았다. 

오직 선생의 의 값, 사랑 값을 보고 

그를 시대 구원자로 취한 것이다. 

선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양식, 사랑의 양식, 영의 양식을 

너희 가운데 선포하는 자이기에 

생명의 원천이 된다. 

나 성자와 일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된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7장 29절은 

선생이 생명의 원천임을 증거하는 구절이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나 성자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 성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었다. 

고로 나와 일체 된 선생도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하나님이 선생을 이 땅에 보내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7장 37절-38절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

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명의 원천은 

생명을 끊임없이 낳게 한다.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같이 이 땅에 흐르니 

바로 나 성자의 육 재림 영 재림 말씀이다. 

본체 분체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의 양식을 먹은 자요 

이는 본체 분체에게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림이다. 

또한 분체 선생에게서 

두 강이 열리니 바로 두 증인이다. 

고로 생명수의 강은 

성령과 말씀과 사랑이니 

영원히 샘솟으리라.

생명의 원천은 선생이다. 

성약역사이며 신부되게 하는 시대 말씀이니 

이는 선생이 생명의 원천이 되어 

생명의 신부역사를 낳았기 때문이다. 

생명은 신부이니 생명의 원천은 선생이다. 

선생의 모든 사랑이 

생명의 원천이 되어 선생 되게 하였고 

나 성자 본체의 분체 되게 하였다.

생명의 원천은 문이다. 

본체로 들어가는 문이다.

또한 시편 24편9절-10절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

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

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셀

라)>

문들은 섭리사 신부들이다. 

신부들아, 머리를 들어라.

머리인 마음, 뇌, 정신, 혼체를 깨끗케 하고 

성자 본체 분체 말씀을 깨달아라. 

영원한 문들아, 생명의 원천인 

나 성자 본체와 분체 선생을 믿고 따르는 신부들아, 

너희 마음에 선생을 담으라. 

이 땅에 영광의 왕인 분체 선생이 



너희 마음과 혼체에 들어갈 것이다. 

영광의 왕은 본체와 분체다. 

그리고 본체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신부들아,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아 

영광의 왕인 본체와 분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게 하라. 

이 시대 땅의 영광의 왕은 분체 선생이고 

하늘의 영광의 왕은 삼위 본체이시니 

이는 생명의 원천은 

육과 영을 쪼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원천이 육계는 선생이고 

영계는 나 성자임을 깨달아 

영광의 왕 삼위와 보낸 자의 품에 

너희 생명이 거하길 원한다. 안녕!


